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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신건

강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129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로 상태불안은 출신국가, 결혼기간, 가족형태, 결혼형태, 

모국에 방문경험, 한국어 능력, 우울은 배우자학력, 친정에 경제적 지원, 한국어 능력, 신체화 장애는 배우자

학력, 거주 지역, 직업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 상태불안과 우울은 가족지지 및 배우자지지, 신체화 장애는 

가족지지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가족지지였으며, 상태불안에는 

출신국가, 결혼기간, 결혼형태, 한국어 능력, 신체화 장애에는 배우자학력과 거주 지역, 직업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주여성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이질문화생활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지지 향상을 위한 간호학적 중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심어 :∣결혼이주여성∣배우자지지∣가족지지∣정신건강∣
 

Abstract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is study was proposed in obtaining basic data for a mental health 

intervention program.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conducted on 129 marriage 

immigrant women as subject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differences in the following: for 

anxiety, depending on their country of origin, length of marriage, family structure, marriage 

structure, visit back home, and Korean language skill; for depression, depending on their spouse’s 

education level,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family back home, and Korean language skill; for 

somatization disorder, depending on their spouses’ education level, area of residence, and 

occupation. Also, anxiety and depress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and somatization disorder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upport from family. 

The main variable for mental health was support from family; for anxiety, the main variables 

were country of origin, length of marriage, and marriage structure; for somatization disorder, the 

main variables were spouse’s education level, area or residence, and occup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variety of mental health programs helpful for immigrant women in 

adapting to their multi-faceted and complex life in a different culture and nursing interventions 

for improving support from family would need to be developed.  

 
■ keyword :∣Marriage Immigration Women∣Spouse Support∣Family Support∣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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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한국인 남성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등으로 

부터 유입해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

세이다. 통계청[1]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1999년 2.9%에 

비해 10년 사이 3배 증가하였으며, 국제결혼이민자 수

도 2000년 11,605명에서 2010년 34,235명으로 증가하였

다. 국제결혼의 가정 구성은 주로 한국 남성과 외국 여

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76.7%로 높았고, 지역별로는 도

시는 총 결혼건수의 7.1%, 농어촌은 12.8%로 나타나 농

촌이 도시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결혼을 하는 외

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이 46.9%로 가장 많고, 베트남 

29.4%, 필리핀 6.6% 순으로 나타나 주로 아시아계 여성

들과의 결혼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증가하

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화 추세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

해 인구구성비의 불균형이 한국사회의 사회 문제로 나

타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다문화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인

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은 전문가들의 중재가 필요할 정도

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파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여성들은 결혼 후 새로운 문화와 언어, 음식 등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한국사회의 인습으로 인해 나

타나는 남편의 폭행과 학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 평가 받는 차별과 편견, 가계의 곤란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3]. 이

러한 전반적인 어려움은 가정불화로 이어져 가정폭력

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가출과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2006년 6,100건에서 2008

년 11,000건으로 거의 2배정도가 증가했으며, 2012년에

는 14,450건으로 전년대비 0.9% 높아지는 등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로 인해 자녀

문제, 가정 붕괴 등 가족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와 같은 문제

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

여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장애 등 여러 정신 병리적 증

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McCubbin[5]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사회 및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사회적 격리, 차별 대우 

등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결혼이주를 포함

한 이민과 정신장애 유병률 간의 관계 연구에서 이민자

는 불안장애 37.1%, 우울 28.4%, 신체화 장애 29.4%의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자살률은 자국민보다 6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중재

가 필요하다[6].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

려움, 문화적 차별, 사회활동의 기회 부재 등으로 이웃

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라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

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7].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이들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고 정신건

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특히 남편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실제 기존 연구에서 부부간의 

지지행동이 배우자의 적응과정과 정서장애에 가장 크

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언

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서 필요한 제반 정보를 얻기 위해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8]. 

배우자와 가족지지는 사회적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회적 자원으로 설명된다[9]. 

이현우[10]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로

부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지

를 받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

라고 하였고, 노하나[11]는 사회적 지지와 결혼이주여

성의 문화적응, 부부갈등 감소 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저

해요인을 경감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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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을 알 수 있다[12].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

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적 어려움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이나 불안, 심지어 심리적 갈

등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체화 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어 정신간호학적 중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의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연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등이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사회학 및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정신간호학적 측면에서 정

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이주여성

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면서 삶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겪게 되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가장 중요

한 지원체계인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어떠한 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연구는 수행

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인 우울과 상태불안, 신체화 장애 정도를 통해 결

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배우자 및 가

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결혼이

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배우자지지, 가족

지지, 정신건강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정

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 정신건강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4개 구청과 J도에 소

재하는 일개 보건소에 등록된 한국남성을 남편으로 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자, (2) 기초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

창한 결혼이주 여성이 통역을 도왔으며 설문지에 나타

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자가 대

상자에게 직접설명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

여에 대한 설명 시 개인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며,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

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출판될 수 있

음을 설명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회귀분석의 사례 수 산정을 위한 조건으로 유의

수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15(중간), 그리

고 투입할 예측변수의 총 수는 통제변인까지 고려해 10

개로 가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18명으로 산정되

어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조

사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21

부는 제외하고 최종 129부를 분석에 사용해 본 연구의 

표본은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8까

지였으며,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12년 11월 S시에 소

재한 4개 구청과 J도 소재 일개 보건소의  다문화건강

지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

행과정에 대한 설명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 부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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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3.1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는 김혜자[13]가 사용한 ‘배우자의 보살핌

정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 12점에서 48점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혜자[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0이었다. 

3.2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박지원[14]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근간으로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roject에서 수정, 보완한 도구를 김은실 

[15]이 사용한 도구 중 긍정 문항 12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2점

에서 60점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

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지

원 [14]이 개발 당시 Cronbach's α=.92였으며, 김은실

[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1이었다. 

3.3 정신건강
(1) 상태불안(State Anxiety)

상태불안은 Spielberger[16] 등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김정택과 신동균[1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긍정문항 10문항과 부정문항 

10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부정문항 

10문항은 역산문항이므로 역산점수화 하였으며, 총 20

점에서 80점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0이었다. 

(2) 우울(Depression)

우울은 Beck[18]이 개발한 자기보고 척도로 한홍무 

[19]등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증의 인지

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영역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0～3점으로 평가하여 

총 0점에서 63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1이었다. 

(3) 신체화 장애(Somatization)

신체화 장애는 Derogatis[20]가 제작한 Hopkins 

Symptom Check List(SCL-90)를 김광일 등[21]이 우

리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한 간이 정신건강진단 검사도

구(Symptom Check List-90-Revision: SCL-90-R) 중 

신체화 장애 영역을 측정하는 1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

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내용을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총 12점에서 60점 사이의 범위

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9이

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배우자지지, 가족

지지, 정신건강(상태불안, 우울, 신체화 장애)은 실

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Duncan으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 정신건강(상태불

안, 우울, 신체화 장애)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

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분석을 

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상태

불안, 우울, 신체화 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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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SD Min Max

Total Mean Total Mean Total Mean
Spouse Support 19.14±3.94 1.60±.33 13.00 1.08 29.00 2.42
Family Support 26.93±6.77 2.24±.56 14.00 1.17 43.00 3.58
Mental Health

 State Anxiety  43.87±10.39 2.20±.52 23.00 1.15 99.00 4.95
 Depression 25.30±5.65 1.22±.26 1.00 .71 45.00 2.14

 Somatization 34.239±.85 2.85±.82 20.00 1.67 58.00 4.83

Table1. Degrees of effect that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has on mental health                     (N=129)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 정신건강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 상태불안, 

우울 및 신체화 장애에 대한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지

지의 평점 평균은 2.24점이고, 최소값은 1.17점, 최대값

은 3.58점이었고, 배우자지지는 최소값이 1.08점, 최대

값은 2.42점이며 평균은 1.60점이었다. 상태불안의 최소

값은 1.15점, 최대값은 4.95점이었으며, 평균은 2.20점이

었다. 우울의 최소값은 0.71점이었고 최대값은 2.14점이

었으며 평균은 1.22점이었으며, 신체화 장애의 최소값

은 1.67점, 최대값은 4.83점이었고 평균은 2.85점이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연령대는 20대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의 연

령대는 40대가 48.8%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는 24.0%였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49.2%로 

나타나 과반수 정도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34.1%

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결혼 후 농촌에 거주하는 이

주여성이 65.4%였고, 45%가 부부 혹은 자녀와 함께 사

는 핵가족이었으며, 79.8%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였고, 

생활비는 주로 남편(48.0%)이나 공동(44.9%)으로 관리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후 본국에 돈을 송금한 경험

이 있는 여성이 76.4%였으며, 직업이 있는 이주여성은 

22.7%였다. 한국어 능력은 4점 척도로 평정하여 하위 2

개 척도는 낮음으로 상위 2개 척도는 높음으로 분류하

였으며,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응답한 이주여성은 

89.1%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과 우

울, 신체화 장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상태불안

의 경우 출신국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79, 

p<.05), 사후검증에서 필리핀, 중국, 기타국가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기간이 6～10년인 집단이 11년 

이상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3.29, p<.05), 부

부와 자녀만 함께 사는 핵가족이 시부모 등과 함께 사

는 확대가족보다 유의하게 상태불안이 낮았다(F=8.41, 

p<.01). 결혼 형태별로는 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인한 

결혼보다는 친구나 지인 등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가 유

의하게 낮은 상태불안 점수를 보였다(F=9.70, p<.05). 

결혼 후 모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F=4.71, p<.05), 한국어 능력이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상태불안이 낮았다(F=4.47, 

p<.05). 

우울은 남편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2.87, p<.05),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대학

교 졸업인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낮았다.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위해 송금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이 낮았으며(F=6.94, p<.01), 한국어 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F=4.26, p<.05) 상태불안과는 대조적이었다. 

신체화 장애의 경우도 남편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F=2.83, p<.05), 남편이 초등학교 졸업

인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농촌에 거주하는 집단이 도시 거주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4.170, p<.05), 이주여성 본인의 직업이 있

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신체화 장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4.66, p<.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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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tate Anxiety Depression Somatization
n(%) M±SD F(post-hoc) M±SD F(post-hoc) M±SD F(post-hoc)

Age(year)
  ≤20 56(43.4) 2.20 ±.49 .15 1.24 ±.27 .55 2.86 ±.91 2.06
21～30 51(39.5) 2.22 ±.59 1.18 ±.22 2.73 ±.70
31～40 17(13.2) 2.12 ±.43 1.26 ±.35 2.97 ±.77

≥50 5(3.9) 2.18 ±.40 1.19 ±.09 3.63 ±.85
Age(spouse)

≤20 2(1.6) 2.28 ±.39 .28 1.36 ±.24 1.93 2.92±1.30 .44
21～30 16(12.4) 2.11 ±.62 1.35 ±.28 2.85 ±.91
31～40 63(48.8) 2.19 ±.56 1.20 ±.26 2.93 ±.89

≥50 48(37.2) 2.24 ±.44 1.19 ±.24 2.75 ±.69
Children

  None 31(24.0) 2.35 ±.64 1.99 1.28 ±.19 1.68 3.02 ±.78 .91
  One 48(37.2) 2.12 ±.48 1.21 ±.28 2.76 ±.71

≥2 50(38.8) 2.18 ±.46 1.18 ±.26 2.84 ±.94
Host country

  Chinaa 27(20.9) 2.04 ±.56 3.79* 1.26 ±.35 1.211 2.98 ±.75 1.03
 Philippinesb 29(22.5) 2.33 ±.63 (b>a>d) 1.26 ±.29 2.68 ±.81

  Vietnamc 55(42.6) 2.29 ±.43 1.17 ±.19 2.82 ±.81
  Othersd 18(14.0) 1.94 ±.36 1.22 ±.20 3.05 ±.95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Yes 62(49.2) 2.12 ±.55 3.34 1.21 ±.24 .03 2.83 ±.82 .13
No 64(50.8) 2.28 ±.48 1.22 ±.27 2.88 ±.8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11.9) 2.21 ±.36 1.48 1.31 ±.31 2.51 2.96 ±.87 1.39

  Middle school 37(29.4) 2.12 ±.33 1.26 ±.25 3.00 ±.84
  High school 65(51.6) 2.27 ±.63 1.16 ±.20 2.69 ±.76

  University 9(7.1) 1.93 ±.53 1.29 ±.45 2.96 ±.85
Education of Husband

Elementary schoola 13(10.3) 2.47 ±.77 2.29 1.26 ±.25 2.87* 3.17 ±.83 2.83*

Middle schoolb 28(22.2) 2.03 ±.38 1.23 ±.26 (c<d) 2.91 ±.86 (a>c)
  High schoolc 68(54.0) 2.22 ±.48 1.16 ±.22 2.65 ±.72

 Universityd 17(13.5) 2.13 ±.60 1.33 ±.29 3.11 ±.87
Residence

  Rural 83(65.4) 2.23 ±.43 2.85 1.19 ±.23 1.89 2.95 ±.89 4.17*

  Urban 44(34.6) 2.08 ±.50 1.26 ±.30 2.64 ±.62
Religion

Yes 85(65.9) 2.25 ±.48 2.90 1.20 ±.24 .58 2.75 ±.75 3.69
No 44(34.1) 2.09 ±.57 1.24 ±.28 3.04 ±.93

Marriage duration(year) 
  1-5 a 63(51.2) 2.15 ±.48 3.29* 1.25 ±.28 2.26 2.89 ±.86 .94

  6-10 b 47(38.2) 2.31 ±.58 (b>c) 1.17 ±.20 2.73 ±.66
 ≥11c 13(10.6) 1.92 ±.46 1.12 ±.24 2.63 ±.81

Family Members
  Nuclear family 58(45.0) 2.06 ±.43 8.41** 1.20 ±.27 .22 2.88 ±.81 .11
 Extended family 71(55.0) 2.31 ±.56 1.23 ±.25 2.83 ±.83

Average monthly income(10,000 won)
≤200 103(79.8) 2.24 ±.54 3.29 1.21 ±.24 .06 2.87 ±.83 .34
≥200 26(20.2) 2.03 ±.36 1.23 ±.31 2.77 ±.80

Management of living expenses
  Self 9(7.1) 1.97 ±.50 2.61 1.22 ±.21 .53 2.97 ±.87 .78

  Husband 61(48.0) 2.13 ±.40 1.24 ±.24 2.92 ±.87
 Co-management 57(44.9) 2.30 ±.62 1.19 ±.28 2.75 ±.76

Sending money to   family
  Yes 97(76.4) 2.18 ±.53 .29 1.18 ±.23 6.94** 2.86 ±.84 .02

No 30(23.6) 2.24 ±.50 1.32 ±.31 2.83 ±.75
Job

Yes 29(22.7) 2.26 ±.67 .54 1.24 ±.29 .39 3.14 ±.92 4.66*

No 99(77.3) 2.18 ±.47 1.21 ±.25 2.77 ±.78
Husband Job

Yes 119(93.7) 2.20 ±.50 .70 1.20 ±.25 .67 2.85 ±.83 .08
No 8(6.3) 2.04 ±.84 1.28 ±.34 2.94 ±.81

Be achieved marriage route
  Family,

Acquaintance 51(39.5) 2.03 ±.49 9.70* 1.25 ±.32 1.93 2.85 ±.86 .01
  Introducer 78(60.5) 2.31 ±.51 1.19 ±.20 2.85 ±.80

Experienece of visiting native country
Yes 73(57.0) 2.11 ±.57 4.71* 1.22 ±.28 .23 2.89 ±.88 .31
No 55(43.0) 2.31 ±.42 1.20 ±.21 2.81 ±.74

Korean Level
Low 14(10.9) 2.47 ±.37   4.47* 1.09 ±.13 4.26* 2.49 ±.48 3.15
High 115(89.1) 2.17 ±.53 1.23 ±.26 2.90 ±.84

*p<.05, **p<.01

Table 2.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ttributed to socio-demographic and marriage-related general characteristics 
                                                                                          (N=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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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amily Support Spouse Support State Anxiety Depression Somatization
Family Support 1
Spouse Support      .55*** 1
State Anxiety     -.40***     -.35*** 1

Depression     -.28**     -.18*      .30** 1
Somatization     -.20*     -.05      .29**      .31*** 1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N=129)

Phase
Variable(Criteria)

I II
b β t b β t VIF

Intercept 1.41 4.24 2.23 5.90
Country of birth

  China .18 .14 1.13 .24 .18 1.57 2.11
  Philippines .32 .26 2.13* .31 .25 2.15* 2.15

  Vietnam .24 .22 1.66 .25 .24 1.88 2.57
Marriage duration .02 .12 1.38 .01 .10 1.14 1.20
Nuclear family .25 .23 2.52* .26 .25 2.80** 1.24
Be achieved marriage route .14 .13 1.30 .09 .09 .93 1.38
Experience of visiting   native 

country(no) .16 .15 1.64 .12 .11 1.30 1.26
Korean Level(low) -.16 -.15 -1.69 -.04 -.04 -.42 1.27
Family Support -.24 -.25 -2.40* 1.71
Spouse Support -.24 -.15 -1.50 1.66

R2(ΔR2) .213 .316(.103)
F 3.82*** 5.13***

*p<.05, **p<.01, ***p<.001 

Table 4.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anxiety                    (N=129) 

3.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간
의 상관관계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 및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태불안은 배우자지지(r=-.35, p<.001) 및 

가족지지(r=-.40,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

었고, 우울은 배우자지지(r=-.18, p<.05) 및 가족지지

(r=-.28, p<.01)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신체화 장애는 가족지지(r=-.20, p<.05)와는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배우자지지(r=-.05, 

p>.05)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3]. 

4.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1단계에서 통제한 후 

2단계에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지를 투입하여 분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선택은 각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1단계에 투입하여 통제

한 후, 2단계에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를 투입하여 설

명량의 변화와 독립변수의 유의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태불안에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

량은 21.3%였으며,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추가 투

입된 2단계 모형은 10.3%의 설명량이 증가하여 총 

31.6%의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R
2=.316, F=5.13, 

p<.001). 각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분석한 결과 1.20∼

2.5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 Durbin-Watson값도 2.08로 나타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최종 2단계 모형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기

타 출신국 이주여성을 기준으로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

성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β=.25, p<.05), 핵가족을 

기준으로 확대가족이 상태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었다(β=.26, p<.01). 한편 가족지지는 상태불안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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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Variation(Criteria)

I II
b β t b β t VIF

Intercept 1.40 12.19 1.65 11.46
Education of husband

  Middle school .00 -.01 -.05 .05 .08 .58 2.68
  High school -.08 -.16 -1.07 -.02 -.03 -.22 3.23

  University .08 .11 .84 .16 .22 1.77 2.25
Sending money to family(no) -.08 -.15 -1.59 -.09 -.15 -1.64 1.13

Korean Level(low) -.01 -.01 -.16 .04 .08 .83 1.16
Family Support -.10 -.24 -2.20* 1.64
Spouse Support -.09 -.12 -1.113 1.52

R2(ΔR2) .086 .168(.081)
F 2.25 3.37**

*p<.05, **p<.01, ***p<.001 

Table 5.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depression          (N=129)

Phase
Variable(Criteria)

I II
b β t b β t VIF

Intercept 3.96 9.85 4.21 8.50
Education of husband

  Middle school -.17 -.09 -.63 -.08 -.04 -.28 2.69
  High school -.36 -.22 -1.45 -.24 -.15 -.95 3.37

  University .28 .12 .90 .43 .18 1.32 2.60
Residence(rural) -.42 -.25 -2.65** -.43 -.26 -2.76** 1.18
Occupation(yes) -.22 -.11 -1.26 -.23 -.11 -1.31 1.05
Family Support -.31 -.22 -2.08* 1.53
Spouse Support .24 .10 .95 1.49

R2(ΔR2) .125 .156(.032)
F 3.37** 3.07**

*p<.05, **p<.01, ***p<.001     

Table 6.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somatization 
(N=129)

의한 부적 영향이 있었으나(β=-.25, p<.05), 배우자지지

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우울에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량

은 8.6%였으며, 가족지지와 배우자지지가 추가 투입된 

2단계 모형은 8.1%의 설명량이 증가하여 최종 모형의 

설명량은 16.8%였다(R
2=.168, F=3.37, p<.01). 각 독립

변수들의 VIF값은 1.13∼3.2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었고, Durbin-Watson값도 2.01로 나타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최종 2단계 모형의 계수들을 살

펴보면, 일반적 특성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가족지지는 유의하게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

=-.24, p<.05), 배우자지지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Table 5]. 

신체화 장애에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12.5%였으며,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추가 

투입된 2단계 모형은 3.1%의 설명량이 증가하여 최종 

모형의 설명량은 15.6%로 나타났다(R
2=.156, F=3.07, 

p<.01).  각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1.05∼3.3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고, Durbin-Watson값도 1.91

로 나타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최종 2단계 모형의 계

수들을 살펴보면, 농존 거주를 기준으로 도시 거주가 

유의하게 신체화 증상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26, 

p<.01), 가족지지의 경우 신체화 증상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쳤으나(β=-.22, p<.05), 배우자지지는 유의한 영

향이 없었다. 최종 2단계 모형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배

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β=-.29, p<.05) 및 대학교 졸업자(β=-.45, 

p<.01)가 유의하게 신체화 장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 거주를 기준으로 도시거주가 유

의하게 신체화 증상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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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가족지지의 경우 신체화 증상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쳤으나(β=-.24, p<.05), 배우자지지는 유의한 영

향이 없었다[Table 6]

IV. 논 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배우자지지는 

중간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3]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배우자지지가 중간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

상자의 배우자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지지는 결

혼이주여성이 배우자로 부터 받기 원하는 물리적, 심리

적, 인간관계적, 정보적 도움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선

행연구를 통해 배우자지지는 생활이 만족할수록[22], 

가구소득, 배우자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거주, 결혼기간 

5년 미만, 이주여성의 연령이 29세 이하, 한국어 능력이 

보통이상일 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23]. 

본 연구대상자들은 평균연령 31.4세, 결혼기간 6.1년

으로 거주기간이 길고, 배우자 학력은 고졸출신이 많고, 

농촌 거주가 6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

우자지지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지지가 높으

면 결혼만족도는 증가하고[23], 문화적응과 주부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회복을 도와주며[11], 부부갈

등 조정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24],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25], 부부갈등 등을 초

래한다[23].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지지는 중간이상의 수준을 나타

냈다. 그러나 정신과환자[15], 만성질환자[26], 노인[27]

이 지각하는 가족지지는 높게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

이 낮은 수준의 가족지지를 받고 있었다. 가족지지는 

이주로 부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로 되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문

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필요한 돈, 물건 그리

고 칭찬이나 인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

미한다[15]. 또한 가족지지는 정서적인 안녕감을 제공

하고[28], 위기에 대처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며, 문제

나 갈등을 완화시키고, 생의 위기나 변화를 접했을 때 

완충작용을 하며[26], 결혼적응도 및 결혼만족도[23]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주여성들이 결혼생

활에 적응하여 안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자 및 

시댁식구 등의 가족지지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태불안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 긴장이나 염려

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중간이상의 상태불안을 나타냈

다. 이는 이정화[29]의 연구에서 상태불안이 중간이상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 재가양육 미혼모

[30]는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이주여성과는 비

슷하게, 미혼모보다는 낮게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상태불안은 출신국가, 결혼기간, 가족형태, 결혼형

태, 한국어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출신국가

에서 필리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태불안이 유의미하

게 설명되고 있다. 결혼기간은 6～10년인 이주여성이 

11년 이상보다 상태불안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결혼

기간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 본 연

구와 일치하였다. 결혼기간이 짧으면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나고, 길수록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수용

하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다[23].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만 사는 핵가족이 시부모 등과 함께 사는 

확대가족보다 상태불안이 낮았다. 권명희[31]의 연구에

서 가족형태에 따라 상태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맞선을 통해 짧은 

기간에 결혼을 했으므로 결혼 후 배우자와 서로 알아가

는 시간,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시

댁식구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불안이 나타나고, 또 갈

등이 있을 때 더욱더 가중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이 높은 집단이 상태불안이 낮아, 

여러 선행연구[11]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결과와 

같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

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가족생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29]. 

본 연구에서 우울은 중간이하 정도를 나타냈으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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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점수가 63점 만점에 25점으로 나타나, 우울정도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와 똑같은 도구로 수행한 

이정화[29]의 연구에서 1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

들의 우울이 더 높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선행연구에서 

김현실[32]은 45.4%, 양옥경과 김연수[33]는 26.9%, 김

은재[34]는 22.4%가 주요 우울집단으로 나타나 대체로 

우울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

의 평생 우울증 발병률은 2.9～5.6%[35], 성인 여성[36]

은 우울이 16.2점으로 나타나 우울 측정도구가 연구마

다 상이하여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주여성의 우

울이 내국인보다 높으며, 이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

음을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은 배우자 학력, 친정에 경제적 

지원, 한국어 능력에 따라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배우자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교 보다 우울이 유의하게 낮았다. 여러 선

행연구[23]에서 배우자의 학력이 낮으면, 부부갈등이 

증가하고,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며, 배우자지지가 감소

하여 우울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친정에 경제적 

지원 시 우울이 낮았다. 이주여성은 경제적 생활 향상

을 위해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이주해왔다. 그러나 배우

자인 한국 남성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

이고[37], 결혼 후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된다. 또 풍요롭지 못해 본국에 경제적 지원을 못할 경

우 경제적인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신건강

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34]. 본 연구대상

자의 가구당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79.8%로, 2012년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526만원인데 비해 매우 낮으

며[38], 76.4%가 본국에 송금을 하고 있으나, 금액이 만

족스럽지 못하여 우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이 높을 때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태불안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주여성은 가족

이나 이웃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삶의 위안과 지지를 얻기 때문에 능숙한 언어 구

사능력은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안녕감을 촉진한

다[23]. 본 연구대상자는 한국어 수준이 높다고 응답은 

하였으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여도 실생활 적응 시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32], 실제 한국어 

사용 시 어려움을 느껴 우울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중간이상의 신체화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은주[39]의 연구에

서 신체화장애가 30.8%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이 

더 높았다. 신체화 장애는 내재한 무의식적인 신경증적 

갈등을 신체증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질적인 병리

소견과 근거가 없는 신체적 제반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한국여성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화

가 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생

활태도로 서구인에 비하여 신체화 경향이 높다. 본 연

구에서도 한국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사고와 시부모

와의 명령-순종 관계 등으로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표

현하지 못함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강요를 배제하고 이주여성 자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적 

심리적 갈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학력과 거주 

지역, 직업이 신체화장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은

주[39]는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소득이 증

가하고, 부부갈등이 낮아지며,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면

서 신체화 장애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도시보다 신체화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대

상자는 농촌거주가 65.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데, 도시는 농촌에 비해 문화적 충격이 덜하여 문화적

응, 주부생활 스트레스가 낮으며, 결혼만족도가 높고, 

배우자지지 또한 높아 신체화 장애가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23]. 결혼이주여성이 직업이 있을 때 신체화 장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권명희[31]는 사회활동참여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본 연

구대상자는 대부분 농업, 상업, 서비스직, 생산직 등 주

로 육체적인 노동과 함께 하위직급에 속해 있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취업 시 경제

적인 이득은 있으나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를 받고, 심리적 갈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신체

화 장애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상태불안과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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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배우자지지와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40]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지혜정  

[41]은 배우자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등 심리적 안녕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의 일차적

인 지지가 배우자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

을 보충해주고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상태불안과 우울, 신체화 장애는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현영[42]은 가족관계 요인과 이주여

성의 결혼만족도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며 가

족갈등이 심할수록 결혼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연구[43]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김현실[32]도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사회부적응은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가족이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면 자신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며,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여, 

가족지지는 매우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

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는 상태불안, 우울, 

신체화 장애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

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배

우자지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양육 등의 낮

선 경험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했을 때,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처기전이 되는 것임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주국 시댁의 가족과의 관

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 도움 등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성장발달하기 때문에 가족의 도

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선행연구

[44]에서도 사회적지지가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건강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필리핀, 확대가족형태일 

때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31][43]와 일치하였다. 필리핀은 피부색이 검어 외모 

측면에서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는 

다른 서구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 이런 문화적인 차

이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31]. 따라서 우리사

회는 피부색, 문화적 특성에 상관없이 이들을 우리국민

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선입견 없이 똑같이 

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주여성이 시부모 등과 함께 

사는 확대가족일 경우 어른부양에 대한 부담감, 시댁식

구와의 갈등, 문화적 갈등이 높아져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23]

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고, 실제 이주여성들은 배우

자와 시댁식구와의 갈등으로 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만성적인 불안을 겪으면서, 불안감으로 부터 탈출하기 

위해 가출과 이혼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배우자학력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도시에 거주할 

경우 신체화 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인숙[23]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

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아 본 연구와 상응하였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력이 낮으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증가하고,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40].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상황적응력이 낮아 결혼생활에 불만

족 요인이 되고[23],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도시

보다 신체화 점수가 높았다. 남인숙[23]의 연구에서 농

촌거주 시 도시보다 문화적응, 주부생활 스트레스가 높

고, 결혼만족도는 낮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

다. 농촌은 대가족형태가 많아 시부모, 노인 부양의 어

려움이 있고[37], 가사일 외에 농사일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농촌의 취약한 교통과 지리적 환경 등으로 문

화적응, 주부생활 스트레스가 높아 신체화점수가 더 높

은 것으로 생각된다[34]. 

본 연구에서 배우자지지는 이주여성의 가장 중요한 

지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문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75%는 전업

주부로 결혼과 동시에 경험하는 출산, 양육, 풍습이 다

른 살림살이 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은 배우자 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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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나 시댁식구들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본 연구에서 배우자지지는 19.14점으로 배

우자의 지지가 낮아 이주여성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배우자의 도움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여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배우자지지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가족지지이며, 배우자지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정신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가족지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배

우자지지를 높일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전략 마련과, 다

양한 정신간호학적 중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한국어 능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으로 자가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고, 설문 과정에서 한국어 수준에 따른 

문항이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

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국어 설문지를 준비하거나, 면접

법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신국가별, 거주 지역, 결혼형태

(초혼․재혼),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에 대한 변인에 대

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추후 이들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정신건강 변인별 

구체적인 정신건강상태 수준과 증상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가족지지가 결혼이

주여성의 심리적 갈등 해소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

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결

혼이주여성의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간호학적 중재

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 정

신건강정도를 파악하고,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상태

불안, 우울, 신체화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

았다. 본 연구결과 가족지지는 중간이상이었지만 배우

자지지는 중간이하로 낮았고, 상태불안, 신체화 장애는 

중간이상, 우울은 중간이하로 나타났지만 우울 수준은 

높았다. 상태불안은 출신국가, 결혼기간, 가족형태, 결

혼형태, 모국방문, 한국어 능력, 우울은 배우자학력, 친

정에 경제적 지원, 한국어 능력, 신체화 장애는 배우자

학력, 거주 지역,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상태불안과 

우울은 낮았고, 신체화 장애는 배우자지지와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요인은 상태불안은 출신국, 가족형태, 가족지지, 

우울은 가족지지, 신체화 장애는 배우자학력, 거주 지

역, 가족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각 정신건강 변인별 영향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다면적이고 복합

적인 이질문화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지지 향상을 위한 

간호학적 중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인간관

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문제, 심리적 상처 등이 정신

건강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을 위한 사

회적 지지책 마련과 함께 자조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

을 통해 본인들 스스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스트레스 극

복을 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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